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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황금연휴 상하이에서 놀자 

닷새 간의 노동절 황금연휴(5월 

1일~5일)를 앞두고 상하이시 문화

관광국이 상하이 각지에서 열리는 

8개 주제의 180개 행사 모음집 ‘즐

거운 상하이 여행, 우이(五一)’를 발

표했다. 따뜻한 봄바람 맞으며 산책

하기 좋은 다양한 꽃축제도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며 관광객에 어서 오

라 손짓한다. 닷새 간의 연휴 기간 

상하이에 남아 어디를 갈지 고민하

는 교민들을 위해 볼거리·먹거리·

즐길 거리 풍성한 상하이 노동절 

축제와 행사를 소개한다.

모란, 작약, 수국 5월 꽃 향연

계절의 여왕 5월은 꽃을 감상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상하이 외곽

의 삼림공원에는 갖가지 꽃들이 만

발한다. 양푸구 공칭삼림공원, 총밍

도 동핑삼림공원에서 튤립, 랑샤교

외공원, 푸장교외공원 등에서 튤립, 

모란, 진달래, 월계화 등 봄꽃의 향연

이 5월까지 이어진다. 셴화강에서는 

튤립축제가 끝나고 작약 수국전이 

펼쳐진다. 모란은 랑샤(廊下) 교외공

원, 창펑(长风) 공원, 차오시(漕溪) 공

원, 구이위안(古猗园), 주이바이츠(醉

白池) 공원 등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2024 국제 플라워 쇼

또한 지난 18일에 막을 올린 ‘상하

이 국제 플라워 쇼’가 쉬후이빈장(徐

汇滨江), 상하이식물원, 린강신피엔

구(临港新片区)에서 노동절 연휴기

간에도 계속된다. 플라워 쇼는 총면

적은 15만 8000헥타르로 강변을 따

라 알록달록한 꽃바다가 펼쳐진다. 

꽃놀이를 즐기다 뜨거운 햇살에 쉬

어가고 싶을 때면 커피와 가벼운 음

식을 즐길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다. 

가 볼만한 전시회와 박람회

5월 상하이 갤러리에서는 유럽 

거장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동일미술관(东一美术馆)에서는 우

피치 미술관 소장 18세기 유럽 거

장 50여명의 작품과 베네치아 화

파의 49점 소장품을 선보인다. 징

안구 우졘박물관(遇见博物馆)에서 

모네의 작품을 ‘빛과 그림자 예술’

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노동절 연휴기간 가 볼만한 박

람회도 몇 곳 있다. 푸동 신국제전

람센터에서 ‘국제아트토이전’이, 엑

스포전람관에서는 가구 건축자재 

인테리어 디자인 트랜드를 볼 수 

있는 ‘홈차이나 엑스포’가 열린다.

뮤직 불꽃 축제

음악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징

안 뮤직페스티벌’에서 재즈부터 

중국 민요까지 즐길 수 있는 기

회다. 또 진산해변에서는 국제뮤

직 불꽃축제가 열린다. 

북스토어 페스티벌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쓰난

공관에서는 상하이 서점과 출판사 

20여개가 참여해 매일 이벤트와 

함께 북스토어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민희 기자

<상하이 노동절 연휴 행사(중문)>

● 행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방문.

노동절 연휴기간 상하이 볼거리

제목 일정 장소 입장료

도시 숲 백화전 ~5월 5일 杨浦区军工路2000号 共青森林公园 무료

총밍 화차오축제 ~5월 5일 崇明区北沿公路2188号 东平国家森林公园 70元

모란 축제 ~5월 5일 金山区漕廊公路9133号 廊下郊野公园 50元

국제 플라워 쇼 ~5월 22일 上海植物园,徐汇滨江,临港新片区 무료

작약 수국전 ~5월 22일 浦东新区书院镇振东路2号鲜花港 50元

기적의 화원전 ~7월 7일 闵行区浦星公路2578弄8号 50元

18세기 유럽 거장 회화 ~8월 25일 黄浦区中山东一路1号 东一美术馆 88元

우피치미술관 베네치아 
화파 소장전

~7월 28일 黄浦区中山东一路1号 东一美术馆 188元

모네를 만나다 ~8월 25일 静安区汶水路210号遇见博物馆 78元

퐁피두센터 소장전 ~11월 5일 徐汇区龙腾大道2600号西岸美术馆 100元

중국 그림자극 예술전 ~10월 31일 黄浦区蒙自路818号 上海世博会博物馆 50元~

CTS2024 아트토이전 5월 1일~3일 浦东新区龙阳路2345号 上海新国际博览中心 98元

홈 차이나 엑스포 5월 1일~3일 浦东新区国展路1099号 上海世博展览馆

상하이 용화 묘회 ~5월 5일 徐汇区龙华西路龙华寺 龙华广场及周边 무료

징안 뮤직 페스티벌 ~5월 5일
静安区南京西路1649号 静安公园草坪
南京西路1728-1730号 百乐门舞厅三楼

무료

진산 비치 국제 뮤직 불꽃쇼 5월 2일, 4일 金山城市沙滩

자동차 문화제 5월 1일~5일 远香湖,嘉源海美术馆,安亭老街,华亭人家

쓰난 아름다운 서점 축제 ~5월 4일 黄浦区思南路51,53~61号 思南公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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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2024 신임 집행부 출범

‘음악으로 만드는 행복’ 여성경제인회 자선음악회 성료 

신임 집행부 임명, 자문위원 위촉

韩中 음악인·아름누리합창단, 아름다운 무대 선사

후원금 쓰촨성 복지센터에 2만5000元, 희망도서관에 5000元 기부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회장 이미경)와 상하이한국문화

원(문화원장 강용민)이 공동 주최

한 “음악으로 만드는 행복(幸福之

诺)” 음악회가 지난 19, 20일 양일

간 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아리랑 

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후

원 기부금은 쓰촨성 시창시 ‘버즈

아이 사회복지센터에 2만 5000위

안을 전달했다. 또 상하이희망도

서관에 5000위안을 기부했다. 

여성경제인회는 “음악회에 초청

한 한국인 성악가와 상하이 현지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인들, 

피날레를 장식한 ‘아름누리 합창

단’의 화음이 어울린 아름다운 무

대였다”라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

는 문화의 힘으로 한국인과 중국

인이 우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희

망을 한 아름 안고 가는 시간이 됐

다. 서로 힘과 마음을 모으면 따뜻

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

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인회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아름누리 합창단은 2021년

부터 자선 음악회 무대에 섰다. 봉사

와 협력, 나눔의 의미를 알리는 이번 

자선 음악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미경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

제인회 회장은 “여성의 시대이자 문

화의 시대에 여성의 힘과 사랑으로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

여 준 음악회였다”고 전했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27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지난 25일 한

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새로운 활동 계획과 각

오를 다졌다. 

이날 이준용 상해한국상회 회

장은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 수가 

15만 명에서 약 5만 명으로 줄었

듯, 모든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지속적으

로 생활 터전을 유지할 수 있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한국상회 신

입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

각한다. 힘을 합쳐 좀 더 좋은 생

활터전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35명 집행

부와 유관 단체 등과 함께 올해

를 마지막으로 봉사기간을 잘 마

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중국상회 및 중

국 관련된 단체와 협력관계를 확

대하기기 위해 힘썼다”라며 출범

식 행사에 참석한 10명의 중국측 

인사에 감사를 전했다.

2024 신임 집행부 출범식에는 임

명직·당연직 부회장 15명과 각 기

관, 법률, 세무, 중국(기업, 협회) 자

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상하이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1등상 수상
상하이한인여성회(회장 이해

주) 태극권 팀이 ‘상하이무술대회

(공연)’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한

인여성회 태극권 팀은 지난 20일 

푸동 고동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무술대회에서 외국인 최초 참여

로 관심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한

인여성회는 3개월된 새내기 회원

부터 몇 년째 꾸준히 연습한 회원

까지 대회에 출전했다.

한인여성회 태극권 강좌는 1급 

태극권 자격증을 소지한 후(胡) 

선생의 열정으로 7년째 홍차오문

화센터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해주 상하이한인여성회 

회장은 “회원 간의 더욱 끈끈

함과 의리가 생겨 두려움과 떨

림으로 출전했던 대회를 무사

히 잘 마칠 수 있었으며 추억

을 만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

며 “중국 상하이에 산다는 것

은 태극권을 배울 최적의 환경이

다. 최고의 선생님들과 홍차오진 정

부에서 제공하는 쾌적한 장소에서 

동작 하나하나 제대로 된 태극권을 

배워 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회장 이준용

명예회장 정한영

수석
부회장

기업 정회남

대외협력 오명

임명직
부회장

교육 박상민

기업 김도연

기업 이규엽

기업 김광수

중국 김재혁

홍보 이창규

감사 운영 김응권

당연직
부회장

IT
김인호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
협의회)

안전 차지훈(SOS솔루션)

여경
이미경
(상하이화동여성경제
인회)

여성회
이해주
(상하이한인여성회)

체육회
최영민
(상하이대한체육회)

한식협
김준태·최규열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

자문위원
(기관 단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무역협회상하이지부, 
월드옥타상하이지회, 상
하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대한상사중재원 상하
이사무소, 상하이대한노
인회 각 대표

자문위원
(법률 세무)

김금자(상하이GJ기업관
리컨설팅), 김수복, 이순
녀, 이우, 이미영, 장세호, 
루추이신 변호사

자문위원
(중국)

한중기업가협회 회장, 상
하이시威海상회, 장시
성吉安상회 회장, 광동
성부동산기업협회 부회
장, 국제주책상업부동산
투자협회 이사장, 닝보은
행 총경리 등

2024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집행부

[사진=아름누리 합창단 공연]

[사진=자선음악회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을 쓰촨성 ‘버즈아이 사회복지센터(2만 5000위안)와 희

망도서관(5000위안)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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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차량 첫 선

화웨이, 샤오미 고객 뺏기

샤오미 SU7 출시 28일 만에 
주문 7만 5000대 돌파

자동차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 ‘2024 18회 오토 차

이나(베이징 모터쇼)’가 2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 등 현

지 매체는 지난 2년 전 코로나19 방역 정

책으로 개최가 불발된 베이징 모터쇼가 

올해 4년 만에 역대급 규모로 돌아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올해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 현지 시장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반영하듯 국내·외를 막

론하고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라는 주제

로 개최되는 이번 모터쇼에는 전 세계 각지

에서 온 1500개 기업이 모터쇼에 참가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세계 최초의 월드 프

리미어 차량 117대와 콘셉트카 41대가 공

개된다. 이중 해외 기업의 최초 공개 차량

은 30대에 달한다. 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낸 

신에너지 자동차는 278대로 자동차 제조업

체의 전동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베이징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이

번 모터쇼에서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

차는 아이오닉 5N과 신형 싼타페, 투싼을 

공개한다. 기아는 소형 SUV 쏘넷을 중국

에서 처음 공개하고 전기차 EV5를 전시

한다. 제네시스는 첫 번째 럭셔리 대형 전

동화 세단 ‘G80 전동화 모델’의 부분 변경

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과거 모터쇼와는 달리 올해 모터쇼에는 

특히 외국인 얼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창

청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 해외 투자자 

800명과 외신 대표 200명을 초청했고 체

리자동차도 수많은 파트너와 공급업체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팀을 별도로 꾸린 것

으로 전해졌다.

올해 모터쇼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가

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브랜드는 단연 샤

오미였다. 실제로 모터쇼 개막 당일인 25

일 아침 8시 샤오미의 기자회견이 시작되

기도 전에 샤오미 자동차 부스 근처는 이

미 관람객 인파로 가득 찼다. 일부 관람객

은 “이번 모터쇼에서는 샤오미만 볼 것”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웨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화웨

이는 이번 모터쇼에서 AITO 원지에M9, 

신M7, 신M5 등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는 

것 외에도 자동차 스마트화 분야의 기술

적 우세를 시연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베이징 모터쇼 개막 전날인 24일 새로운 

스마트카 솔루션 브랜드 첸쿤(乾崑)을 발

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동펑, 상치, 창안, 베이치, 지리, 

BYD, 체리, 사이리스 등 중국 자체 브랜드

도 이번 모터쇼에 참석해 최신 개발한 기

술과 제품을 뽐낼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중국의 대표 휴대폰 브랜드이자 샤오미

와 전기차 경쟁 상대인 화웨이(华为)가 본

격적으로 샤오미 고객 뺏기에 나선다.

2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

르면 최근 새로 출시한 전기차 럭시드S7(智

界) 판매를 위해 샤오미 SU7모델 계약자에 

대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럭시드S7을 

구입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고객에 대해 차

량 가격 5000위안을 환불해 준다. 샤오미 

SU7을 예약한 뒤 계약을 철회할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예약금이 5000위안이기 때문.

21일 쓰촨 청두의 한 화웨이 체험관에 실

제로 이 같은 지원책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샤오미

SU7 출시 후 화웨이 측은 샤오미 독주를 막

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웨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샤오미 전기차 출고 기간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전국의 모든 매장에

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화웨이 체

험관, 화웨이 공식 사이트 및 기타 공개 

채널에서는 모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언

급하지 않고 있다.

럭시드S7은 지난 11일 화웨이와 체리(奇

瑞，치루이)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로 화웨이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 HUAWEI 

ADS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판매가는 

24만 9800위안(약 4755만 원)부터다. 업계

에서는 2024년을 화웨이 ‘자동차’의 해로 

보고 아이토(问界) 신제품 M5, M8, M9 등

을 계속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소 공격적인 화웨이의 전략에 소비자들

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민정 기자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첫 전

기차 SU7의 주문 확정 수가 출시 28일 만에 7만

5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레이쥔 샤

오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 베이징

에서 열린 18회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서 

지난 24일까지 샤오미 SU7 주문 확정 수가 7만 

5723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레이쥔 회장은 이날 “지난주 토요일 SU7 주문 

건수가 7만 대를 돌파한 뒤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경쟁사의 주문 쟁탈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서도 “SU7의 최신 주문 확정 건수는 7만 5723대로 

특히 최근 나흘간 6000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샤오미 SU7의 출시 28일간 고객에 인도된 차

량 수는 5781대로 집계됐다. 레이쥔은 이어 “SU7 

차주 가운데 여성 직접 구매 비중 28%으로 예상 

이용 비중은 40~50%, 벤츠·BMW·아우디(BBA) 

이용자 비중은 29%, 애플 이용자는 51.9%에 달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인도량 1만 대 돌파를 목표로 

제시하며 “이는 자동차 신세력으로 기록을 경신

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레이쥔은 또한 “2024년 말까지 전국 모든 성

(省)에 판매 서비스 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판

매 매장 수는 46개 도시 내 219곳, 서비스 센터는 

86개 도시 내 143곳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미의 두 번째 자동차는 순수 전기 SUV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디자인은 SU7 수준을 이어갈 예정이며 샤

오미의 세 번째 자동차는 15만 위안급으로 오는 

2026년 선보일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세계 최초 공개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元 지원”

中 스마트폰 시장서 정상 궤도 회복



상하이뉴스  52024년 4월 27일 토요일

上海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상하이 디즈니 “상업 촬영 안돼”

4월 23일 세계 독서의 날을 맞이

해 상하이 홍커우구 허핑공원(和平

公园) 내 허핑서원(和平书院)이 정식

으로 개관했다고 24일 신민만보(新

民晚报)가 전했다. 상하이에서 처음

으로 24시간 개방하는 공원 도서관

이다. 이 도서관은 수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환경에서 도시공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평화서원은 홍커우가 만드려는 ‘시

민의 도시’, ‘공원도시’개념을 실천하

기 위해 문화와 녹색을 융합, 읽기와 

걷기에 적합하고 생태와 삶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 프로젝

트다.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

기간행물 테마서점인 평화공원·간다

사(干茶社)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뒤 상하이 최초로 도시공원 독서 클

러스터를 조성한 것이다.

테마관, 예술관과 센터 독서 녹지

로 구성되어 있고 테마관은 평화서

원 종합관, 평화서원 어린이관, 평화

서원 간다사로 나누어진다. 총 면적

은 1만 평방미터이며 상하이 탄소비

관(碳秘馆)도 올해 안에 개방한다.

상하이 최초의 공원 내 도서관인 

만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모색 중

이다. 공공 독서의 경계를 도서관에서 

녹지공원으로 확대하고, 현대 독서의 

다양성을 반영해 여러 가지 독서 공

간을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개방되는 

평화공원의 특성과 주변 시민들의 요

구에 따라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을 위

한 24시간 독서 공간이 될 예정이다.

和平书院: 虹口区天宝路891号16栋

이민정 기자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상업용 

사진작가 여러 명을 퇴장 조치한 사

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상유신문(上游新闻)에 따르면, 중국 

한 누리꾼은 중국판 인스타그랩 샤

오홍슈(小红书)에 상하이 디즈니랜

드에서 연간 회원 카드를 보유한 상

업용 사진작가 여러 명을 퇴장 조치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디즈니랜드 측이 

이들의 연간 카드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었다”면서 “디즈니

랜드는 앞으로 상업용 사진작가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것인가?”라고 의

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계자는 “리조트 내 사진 촬영이 개

인 소장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일 경

우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관련 조

항이 있다”면서 “연간 회원 카드를 보

유한 고객이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사용이 잠시 중단될 수 있

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상업용 사진작가의 연

간 회원 카드가 취소되거나 입장 자격

이 제한된 사실 여부와 관련해 이 관

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

오도 지난해 4월 허가받지 않은 상업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같

은 해 6월 베이징 고궁박물관도 상업 

촬영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위를 금

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민희 기자

세계 최대 페파피그 테마파크 
상하이에 들어선다

上海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아시아 최초

의 페파피그 테

마파크가 상하

이 총밍 창싱도

(长兴岛)에 들

어선다. 

24일 상하이 시정부 공식 계정 상하이발포(上海

发布)에 따르면, 상하이 총밍구는 페파피그 테마파

크 프로젝트가 상하이 총밍구 창싱도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총면적 290무(亩, 약 19만㎡)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파피그 테마파크는 

오는 2027년 완공 후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상하이 페파피그 테마파크는 애니메이션 속 풍

부하고 다양한 장면을 현실로 옮기고 여기에 상

하이 지역적 특색을 결합해 독특한 놀이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독립된 페파피그 테마 

호텔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파피그 테마파크가 들어설 창싱도는 상하이 

고유의 경관을 뽐내는 관광 섬으로 이번 프로젝

트에 24억 위안(45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페파

피그 테마파크가 정식 오픈하면 상하이의 세 번

째 해외 IP 테마파크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아동용 애니메이션 페파피그는 지난 2015

년 중국에 처음 소개된 뒤 중국 현지 유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민희 기자

기업의 임대 수요가 신규 공급 면적을 소화하

지 못하면서 상하이 A급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4일 차이신(财新)은 최근 여러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상하이 오피스 

임대 시장의 순 흡수량과 임대료 수준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공실률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추세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오피스 시장

은 공급 과잉 상태로 임차인은 전반적으로 신중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다이더량항

(戴德梁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하이 A

급 오피스 순 흡수량은 8만 5800㎡로 전 분기 대비 

9.86%, 전년도 동기 대비 3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하이 A급 오피스 시장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투

입되면서 신규 공급 면적은 10만 8700㎡에 달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는 공급 

증가, 수요 약화로 올해 1분기 상하이 A급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1.1%p, 전년 대비 2.9%p 

상승한 20.9%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피스 시장 공급 과잉의 ‘레드 라인’

으로 여겨지는 20%를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상하이 푸시 지역 중심 상

업지구의 공실률 상승 폭이 전 분기 대비 0.7%p

로 가장 컸다. 푸동 지역 중심 상업지구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1%p 상승했으나 비중심 

상업지구는 0.7%p 하락했다.

공급과 수요 관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

서 상하이 사무실 소유주는 세입자 유치를 위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CBRE 데이

터에 따르면, 시장 임대료는 계속 하락해 1분기 상

하이 A급 오피스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7% 하

락한 월 266元/㎡까지 떨어졌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사무실 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 수치는 최근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

려 역대 같은 기간 공급 최고점을 앞두고 있다. 화

동 지역 컨설턴트 겸 거래 서비스 부문 책임자 장

위에(张越)는 “앞으로 6개월간 상하이 A급 사무실 

시장에 약 96만㎡의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 사

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싱도에 4500억원 투입 2027년 오픈

1분기 오피스 공실률 20.9% 

오피스 공급 과잉 ‘레드라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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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물살 됐어요” 

상해 포동 한국주말학교(교장 민명

홍)는 4월 20일, 금사과학교(金苹果学

校) 국제부 교정에서 2024학년도 ‘한

국 전통의 날’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04년 학교 개교 이래 스무 

살이 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개교기념 행사로 가름했다. 

‘한국전통의 날’은 한국인으로서 알

아야 할 국사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 문화와 놀이 등으로 학생들이 한

국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더욱이 코

로나 19로 인해 4년만에 열리는 행사

인 만큼,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

모와 지역 사회 한국인들의 많은 성원

과 기대를 두루 받았다.

한국 전통의 날 행사는 총 4부로 이

루어졌다. 1부는 각 학년별 교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되새기며 만

들기 활동, 퀴즈대회, 학부모 초청강연 

등을 진행했다. 그 중 유치부는 저마다

의 고운 손으로 종이를 오리고 붙여 청

사초롱을 만들었고, 4학년은 연을 만

들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하늘 높이 

올려 보내기도 했다. 또한, 6학년은 역

사관련 영상을 감상한 후 역사 퀴즈를 

함께 풀었으며, 중등부에서는 학부모

를 직접 초청해 역사 강의 및 진로 탐

색과 관련한 강의를 마련했다. 

2부는 운동장에서 야외 민속놀이를 

하는 시간이다. 일주일 전에 교육을 받

은 스무 명의 학부모들은 놀이의 운영

자가 되어 윷놀이, 공기놀이, 구슬치기, 

오재미, 투호, 비석치기, 꼬마야꼬마야 

등 전통놀이를 하며 조상들과 부모 세

대의 어린시절을 체험했다. 이 활동은 

디지털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몸

을 움직이며 전통 문화를 배우는 체험

의 기회를,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놀고 대화하며 자녀들을 깊이 이

해하는 공감의 기회를 선사했다. 

3부에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히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짧은 시

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율동을 하고 흩어지는 놀이)을 기획했

다. 각 학년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도

는 우리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대회

를 열었으며,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 전 학년이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4부에서는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

인들, 애국가 가사 외우기 등 국사 노

래 부르기 대회 및 상품 증정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 개교 20

주년 행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

부의 재외동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민

속놀이들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다. 포

동 한국주말학교의 이번 행사는 타국에

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임을 

자각하고, 부모 세대와의 소통과 대화의 

끈을 이어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명홍 포동 한국주말학교 교장은   

“개교 이래 2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

움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지역사회 교민들의 성원과 지지 덕이

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꼭 필요한 학

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

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는 상하이 포

동지역의 한국어와 한국교육과정을 가

르치는 유일한 교육 기관이다. 

개교 20주년 기념 ‘한국 전통의 날’ 열려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18명, 
중국법원에 일본정부 첫 기소

위안부 피해자 18명 모두 사망

딱지치기

오재미

비석치기

팽이치기

윷놀이

윷놀이

중국 위안부 피해자 

자녀 18명이 중국 법원

에 일본 정부 기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2년 동

안 민간 소송을 진행하

면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기소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2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완아이화(万爱花)여사의 리라디(李拉弟,78세)씨는 그동

안 수차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국 침략 전쟁 중 감금, 

강간, 구타, 학대, 질병 감염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

본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리 씨가 요구한 정신적 위로금

은 200만 위안(약 3억 8060만 원)이다. 

리씨는 이번에 18명의 위안부 피해자 자녀들과 함께 처음

으로 중국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과거 1992년 중국 위안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정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1995년 8월 7일 일본 지방법원에

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렸다. 일본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법정에서 수십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법원은 “역사적인 사실은 인

정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은 없

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십 수년간의 소송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

지만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하면서 시각

을 달리했다. 지난 1982년부터 중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

해 가장 많은 조사를 한 장솽빙(张双兵)작가가 이번 소

송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 피해자 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법

률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

과와 배상이 없었지만 한국처럼 중국 자국법을 통해 위안

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안타깝게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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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트레스, 우울증, 중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증

가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

직 심리상담과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이후 중

국에서는 심리 건강서비스가 주목받고 있

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中 대표적인 심리건강전문 플랫폼 ‘하오신칭

(好心情)’

현재 중국에서 심리건강서비스가 주목받

고 있다. 심리와 관련된 정책과 심리건강전

문 플랫폼 갯수가 증가했다. 중국의 심리건강

전문 플랫폼은 2022년 기준 전년대비 60%가 

올라 총 3,1420개의 신규업체가 등록됐다. 그 

중 하오신칭(好心情), 이덴링(壹点灵), 핑안헬

스(平安健康) 등의 대표적인 심리건강전문 플

랫폼이 개발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하오신칭(好心情)의

2023년 중국 심리건강 청서(中国精神心理健

康蓝皮书)에 따르면 중국인의 16.6%가 일생 

중 심리장애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95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5~2022 중국 심리상담업체 신규 등록 수>

 [사진=하오신칭(好心情)홈페이지]

2018년에 창립한 하오신칭은 다양한 심

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오신칭

은 VR 치유 시스템, 심리적 동반자 디지털

피플 서비스, 온라인 심리 건강 전 과정 서

비스 등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오신칭 플랫폼 내에 5만 명 이상

의 의사가 있으며 이 중 임상 정신과 전문

의가 4만 명 이상이다. 또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

개 이상의 제약회사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해당 분야 최대 규모의 정신건강 

플랫폼 기업이다. 하오신칭 가격의 경우 담

당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그래픽 컨설팅(图

文咨询)은100위안 (한화 18000원), 전화 상

담(电话咨询)과 영상 상담(视频咨询)의 경우

는 60분에 700위안 (한화 13만 원)이다.

저장대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사진=저장대학 부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센터]

[사진=저장대학 옥천캠퍼스(玉泉校区) 심리건강치료센터]

저장대학에는 부속 병원 내 정신건강의

학과와 옥천 캠퍼스(玉泉校区)에 위치한 심

리건강치료센터가 있다. 저장대학 대학생이

라면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심리 건강치료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장대학 부

속 병원 심리과는 월요일, 금요일은 오전에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에, 화요일은 오전, 오

후 모두 진료를 보고 있다. 저장대학 부속 

병원은 심리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한 검사와 상담을 통한 약 처방만 이뤄진다.

 

中 대학 내 최초 심리건강치료센터 설립

[사진=저장대학 학생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

저장대학 옥천캠퍼스 심리건강치료센터

는 1987년에 설립됐다. 중국 내 대학에 설

립된 최초의 심리상담센터 중 하나이다. 저

장대학 심리치료센터는 심리상담, 심리 교

육, 심리테스트, 긴급심리지원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저장대학 학생이라면,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신청 가능하다. 상담의 종

류는 개인 상담과 단체 상담이 있으며 개인 

상담의 경우, 보통 주 1회 45분씩 진행된다. 

처음 진행할 경우 초기인터뷰 시간을 예약

하고 약 15분가량의 대면 초기인터뷰에 응

해야 한다. 그룹 심리상담은 일반적으로 회

당 90-120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1회

가 기본적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장대학학 심리상담센터(心理健康教育与

咨询中心)를 검색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상

담을 신청하면 된다. 저장대학학교 외에도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각 대학의 학생 심

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의 차이점

‘심리장애’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건강

의학과와 심리상담센터 두 가지가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신건강의학과는 병원

으로서 주로 약 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상담의 경우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자세한 상담보다는 간단

한 상담 혹은 검사를 통한 진단과 그 증상

을 개선하기 위한 약을 처방하는 곳이다. 반

면 심리상담센터는 일종의 토크 테라피이

다. 심리상담센터는 일반적으로 매주 1회로 

약 3달간 총 10회 정도 진행한다.  정신건강

의학과의 방문 주기는 약 처방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방문한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정신건강의

학과는 대부분 서비스가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진료비용의 경우 한국 대학병원의 정신건

강의학과는 평균 초진 10만 원, 외래 7만 원 

정도이다. 개인병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데 

초진은 평균 3만 원이며 외래는 2만 원대이

다. 사설 상담센터의 비용은 주로 50분에 평

균 9만 원이며 중국 역시 약 400위안 (한화 

78000원) 정도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

담사의 역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초진 외래

정신건강의학과(대학병원) 7-15만 원 5-10만 원

정신건강의학과(개인병원) 2-4만 원 1-3만 원

심리상담센터 7-10만 원/50분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상담센터 진료비

심리상담은 이러한 개개인의 심적인 문제

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중

국의 심리정책, 심리건강 전문플랫폼 그리

고 학교 내의 심리상담센터 등이 여러 방면

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심적으로 힘든 일이 생긴

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학생기자 오채원(저장대 미디어학과 2)

中 우울증 환자 9500만 명… 심리상담센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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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화장품 (가게 또는) 업체에서 

자사 제품의 샘플을 무료로 증정하여 

고객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마케팅 방

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면) 기업에서는 제품을 소비자

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소비

자들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 후 효과가 

좋은 제품만 구매할 수 있어 양쪽 모두

에게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일부 악질 업체들이 정가 상품 구매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샘플에 다량의 

수은을 첨가했다.  

2021년 4월 중국의 루(卢) 씨는 화

장품 매장에서 여드름 및 잡티 제거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후 직원에게 각

종 크림 샘플을 받았다. 그러나 이상

한 점은 직원이 구매한 제품은 꼭 샘

플과 함께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고 덧

붙였다는 것이다. 대수로이 여기지 않

고 샘플을 함께 사용하던 루 씨는 사

용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드름과 잡

티가 눈에 띄게 옅어진 것을 느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며칠이 지

나자 얼굴이 붉고 가려움이 심해진 것

이다. 이에 병원을 찾은 루 씨는 화장

품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

을 받았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루 

씨는 샘플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기

준치의 1만 배를 초과한 수은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알아

챈 루 씨는 공안에 신고하였다. 공안의 

조사에서, 정가의 제품에는 제조업체 

및 기타 성분 표시가 표시되어 있었으

며 성분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샘플

에는 제조업체, 성분 등 어떠한 내용도 

없이 그저 상품명만 적혀 있었다. 정가 

제품과 샘플의 성분이 다른 것이었다.

실제 수은이 첨가된 화장품을 단기

적으로 사용하면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악질 업체들이 이러한 단기

적인 효과로 정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

고 있다. 그러나 수은이 과도하게 들어

간 제품을 장기 사용하면 색소침착, 반

점 증가,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게는 신장, 신경계를 손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진=기준치의 만 배의 수은이 들어있는 화

장품샘플(출처: 인민일보 공중계정)]

공안 조사에 따르면 샘플을 제작하

는 광저우 공장에서 정가 제품 제작 이

후 샘플 제작 시 임의로 수저로 수은을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검사는 

정가 제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

안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화장품 샘플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화장품 샘

플 라벨에는 제품명만 표시하고도 무

료로 증정이 가능하다. 제조업체, 상품

번호, 성분함량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

조차 적혀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례에 따

르면 화장품 샘플에 대한 표시 기준 

또는 함량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관리 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야 하고 샘플을 

받았으면 사용하기 전에 제조사, 제조 

일자, 제품 성분 등의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장

된 효과를 강조하는 허위광고를 본다

면 무조건 믿지 말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오영주(난징대 미디어학과 4)

지금은 상

하이에 살지

만 베이징에

서 10년을 살

았다. 베이징

에 살 때, 중

국 베이징 왕

징에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상도 울산에 사

는 느낌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99% 경상도 사람

이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이다 보니 협력업체들

도 경상도에 몰려 있어 그렇다고 한다. 울산이 킹

덤 오브 현대이듯 2015년도까지 왕징도 화려한 

킹덤 오브 현대였다. 

그동안 중국 내연 자동차의 거친 도전이 있었

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포지셔닝 실패과 엔진 

기반의 전통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시대 흐름

이 바뀌기 시작하며 킹덤 오브 현대의 시대는 저

물었다. 어느 벤더 업체 분 이야기… 전기차는 엔진

과 미션이 없어도 되니 개나 소나 다 차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개나 소나 전기차를 만드

는 전기차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다. 지금은 포기했

지만 애플도 바이두도 전기차 만들겠다고 했고 화

웨이, 샤오미도 전기차를 한다고 했다. 지금 중국

은 전기차 전성 시대다. 전기차 브랜드는 음식점 

메뉴만큼 많아졌고 전기차 쇼룸은 편의점만큼 늘

었다.  호텔 예약할 때 전기차 충전기 여부가 같이 

표시될 정도로 전기차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2024년 3월 28일, 샤오미가 전기차 SU7를 출시

했다. 첫날 25만대가 예약되었다고 한다. 차를 만

들 때 내연 휘발유 자동차는 최저 5만대는 생산

해야 손익분기점이고 10만대는 넘겨야 간신히 개

발비, 투자비 건지고 20만대 넘겨야 돈 좀 번다는 

하고 전기차는 최소 30만대는 생산해야 손익 넘

긴다고 한다. 며칠 만에 전기 자동차 손익분기점

을 가볍게 넘긴다. 길거리에 저 차 굴러다닌다 할 

정도면 10만 대는 팔려야 한다는 데 곧 거리에 사

오미 SU7이 굴러다니겠지.

완상청 올레 Ole 슈퍼 앞에 샤오미 매장 있다. 

지나가는데 웅성웅성하다. 샤오미 SU7를 전시하

고 있다. 앱에서 시승을 예약한 사람들이 와서 차

를 보고 타보고 있다. 코발트블루 색상이 눈에 확 

띄고 모양은 작은 포르쉐 같다.(똑같이 만드는 것

도 쉽지 않다고 한다.) 로우엔드 제품은 21.9만 위

안, 하이엔드 제품은 29.9만 위안이다. 로우엔드

는 BYD의 LFP배터리를 사용해 가격을 낮췄고 

하이엔드는 CATL의 NCM배터리를 사용해 성능

을 높이는 영리한 전략이다. 

애플은 전기차 포기했고 화웨이는 ODM으로 

브랜드만 화웨이인 전기차를 만들며 자율 주행

에 집중하고 있고 바이두도 전기차 포기했는데 

샤오미는 기어이 5년에 자체 생산 전기차를 만들

었다. 베이지 이좡에 있는 공장에서 91%는 로봇

을 이용해 생산한다고 한다. 차체를 기본 조립 방

식이 아니라 하이퍼 캐스터를 통해 알미늄 합금

으로 한번에 성형하는 방식이다. 추가 용접이 필

요하지만 기존 차체방식보다 용접과 전선을 대폭 

줄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기존 자동차 업

계에서는 생산 시스템, 벤더사 등 기존 산업 생태

계를 흔들기 힘들다. 샤오미는 기존 끈끈한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

 전기차를 쇼핑몰 같은 생활 공간에서 언제든

지 구경할 수 있고 야채 시키듯 앱에서 살 수 있

다. 기존 내연 자동차를 보고 구입하던 기존 관행

과 걸리던 시간에 비하면 이제 자동차를 레고블

록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

다. 샤오미 전기차 성능이 어떨지 아직 모른다. 하

이퍼캐스터로 찍어낸 차체는 고장, 사고 나면 바

꾸기 어렵다.  전기차 업체 중 이익 나는 업체는 테

슬라, BYD, 리샹 정도이다. 샤오미는 배터리로 시

작해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 쏟아내며 대륙의 실

수가 아니라 대륙의 선물이 되었다. 샤오미가 만

든 전기차SU7 은 큰 장난감일까? 가성비 좋은 테

슬라 대항마일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낸 샤

오미 도전을 지켜볼 수 있는 상하이에 나는 산다. 

제갈현욱

-상하이 봉쇄 기록 <안나의 일기> 저자

-blog.naver.com/na173515

-brunch.co.kr/magazine/apurescent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무료로 준 샘플 화장품, 
알고보니 수은 덩어리?

큰 장난감일까? 테슬라 대항마일까? 
새 부대에 담은 샤오미 전기차 S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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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생활
임경선 | 토스트 | 2021년 3월

임경선 작가

의 <평범한 결

혼 생활>은 제

목이 선뜻 눈에, 

마음에 쏙 들어

온 산문집이다. 

작가인 그녀가 

20년 결혼기념

일에 맞추어서 

책을 냈다면, 나 

또한 한 남자와 25년을 살고 있는 터라 그

녀의 책 속의 장 하나하나에서 혼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작가는 원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만난 지 3주 만에 청혼을 받고 3달 만에 결

혼을 해서 20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

며, 처음 10년은 회사에 다니다 전업 작가

로 일하며 매년 책을 내고 있는 50대 초반

의 여성이다. 

그녀는 책 첫머리에 결혼은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사는 일’이라고 했다. 생활 패턴, 식

성, 취향, 습관, 더위와 추위에 대한 민감도, 

여행 방식, 하물며 성적 기호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지?”를 연발하는 

나날이었다. 나중에 이 질문은 점차 “이토

록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어째서 이렇게 오

래 같이 살 수가 있지?”로 변해 갔다고 한다. 

주위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하거

나 동거하다가 결혼한 커플도 “결혼”을 하고 

난 뒤 몇 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결

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기

대에 작용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주위에 추위나 취침 시간이 달라서 이미 남

편과 각방을 쓰는 친구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녀는 또한 결혼 생활을 가급적 평화롭

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초연해하며, 그것이 일으킬 갈등의 가능성

을 피하려는 훈련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

다. 이 점에서 결혼 생활은 분명 일종의 인

격 수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격하게 공감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

지 않고 평생을 같은 지적을 하면서 한결같

이 같은 주제로 싸움을 해오신 부모님을 둔 

덕에 내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규칙이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고쳐 지지 않은 것은 절대 

다시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

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지적은 두 번 세 번 

듣지 않기 위해 고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 크게 

싸우지 않은 25년을 보내왔다. 이를 통해 난 

인격 수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남편도 나를 참아 내느라 인격 수양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작가가 20년 전의 청첩장을 소개한 부분

에서 난 박장대소를 했다.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쳐 돌았

나. 100번을 결혼해도 같은 남자라니. 100번

을 흔들린 거라면 모를까…”

그녀가 말한 것처럼 10가지 단점을 가진 

배우자라 할지라도 십 수년을 같이 살아오

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강점 하나가 있기에 

그 결혼이 유지된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공

감을 한다. ‘다른 남자랑 살아 보면 어떨까’

하고 삐쭉거리다가도 어느 눈 내리던 스키

장에서 길을 잃은 나를 찾아 데리러 와준 

그때의 감동 하나, 길을 걸으면 잘 넘어지

는 나를 꼭 잡고 다니는 따스한 그의 손이 

그 모든 단점을 다 잊게 하는 것이 나의 평

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되

지 않을까? 

*원문은 상하이방(shanghaibang.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현영

허스토리 in 상하이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다. 

계획형이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

나야 맘이 편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

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여정을 짜고 갈 곳을 미리 검색해

서 꼼꼼히 예약한다. 하지만 내가 여행계획

에서 유일하게 미리 알아보지 않는 것은 식

당이다. 물론 유명한 식당을 한 두 군데 미

리 검색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끼니는 그때 그곳에서 정하는 편이다. 여행

을 마치고 돌아와서 카메라속에 담긴 음식

사진을 본다. 무심코 들어가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그 생소한 음식으로 인해 했던 수많

은 대화들을 떠올려보면 꼭 맛이 있었던 음

식이 아니었어도 그때 그곳을 기억할 수 있

고 내가 느낀 여행지에서의 감정과 생각을 

떠오르게 해준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여행이 준 행운일 것이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상하이에는 전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많다. 굳이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여행

중 먹었던 음식이 다시 먹고 싶을 때 왠만

한 음식은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얼마전 지인들과 함께 

네팔음식점을 다녀왔다. 한국에서도, 상해

에서도 네팔음식점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어서 가기 전부터 설레기도 하고 과연 음

식점의 분위기는 어떨지, 음식은 어떤 맛일

지, 주인은 중국사람일지 아니면 네팔사람

일지, 많은 것이 궁금해졌다. 어두컴컴한 분

위기와 네팔의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인테리어 때문인지 다소 생소하면서도 차

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

해서 만든 덕에 나무로 된 창틀로 자연스럽

게 들어오는 햇살이 나를 기분 좋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듯 했다. 인도음식과 비슷한 마크니커

리와 갈릭난, 탄두리 치킨, 그리고 네팔전통

음식인 달바트를 주문했다. 다양한 향신료

와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내

가 이 식당에 오기전 왜 그리 설레었는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2008년 1월, ‘인

도’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혼자 배

낭 하나 메고 한 달간 여행을 다녀왔었다. 

지금 생각하면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지 나조차도 의문이 들지만, 

그때의 나홀로 배낭여행은 나에게 큰 경험

이 되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

산이 되었다. 그래서 인지 인도의 북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 역시 왠지 친근

하고 반가운 이름이었다. 네팔과 가까운 인

도의 ‘바라나시’에서 네팔에서 왔다는 대학

생을 만나 바라나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

기를 나눈 기억,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팔에도 꼭 한번 여행을 오라고 권해줬던 그 

친구가 떠올랐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체력

도 지치고, 집이 그리워질 때쯤 만난 그 친

구 덕분에 한 달간의 인도 여행이 힘듦과 

동시에 즐거웠고, 또 새로운 나라, 네팔에 

가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며 집으로 돌아가

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지만 여행중 만

난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추억으로 내 머리 

속에 남겨졌다. 상하이에서 먹게 된 네팔음

식 덕분에15년전 나를 설레게 한 여행의 추

억 한 자락이 떠올라 기분 좋은 하루였다. 

잎새달스물이레(abigail98@naver.com)

추억을 꺼내 주는 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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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C 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분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운동 시간: 화/목: 19:00 ~ 22:00

   토: 14:00 ~ 17:00; 일: 15:00 ~ 18:00
▶운동 장소: 高远羽毛球场(华中路408号)
▶ 문의: 총무: 183-1124-6328

          홍보: 137-0123-6639

한국해양대학교 동문회 모집

백두산 뻗은 정기 마지막 맺혀 솟으니 절영

도 파도치는곳

태평양 푸른물결 가슴에 안고 힘차게 자라나

는 대한의 아들/딸 

상해 및 화동지역에 계신 한국해양대학교 동

문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처:

 회장:156-1853-9986(wechat: moo5005)

 총무:186-2183-1001(wechat: dmdlrnc)

경남대학교동문모집 

재상하이 경남대동문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왕래가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중국)로 새롭게 오신 동문분들과 그간 

연락이 힘들었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총무: 156-1858-7601

           e-mail: ajvlsaos@naver.com

재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 모집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

박력! 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

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휘문 교우를 찾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는 교훈아

래 상해(화동)지역에 근무 

및 학업중이신 휘문 교우

를 찾습니다. 많은 연락을 

바랍니다. 
▶ 연락처: 우원준 총무(83회) 156-1826-8762

경성대학교 화동 동문모집
저희 동문회는 각계각층 전문

가들이 

동문들을 도우며 가족적인 정

말 좋은 모임 입니다.중국 생

활에 든든한 힘이 될것 입니다.

잘해드릴게요
▶ 문의: 위챗 xiubin302 

상해(화동) 한국외대 동문회 
상해 및 화동지역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지역에 계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처: 135-2071-9126 (총무)

              186-1665-8505(회장)
▶ Wechat: longhe-kim 또는

              186-1665-8505(회장)

상해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
 상해 인근 지역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영사관 소식

공지
[색소폰 동호회]“음악으로 소통하다”
“멋진 취미, 멋진 연주, 멋진 인생”

“행복한 연주 생활에 도전하세요”

2024년 상하이 색소폰 동호회 회원을 모집

합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셔도 열정만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연주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전용 색소폰 연습실이 있고 홍첸루에

서 10분거리 ~
▶위치: 吴中路虹桥盛世莲花广场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 회장 186-1687-0970

           총무 133-8184-8585

 

모집
축구동호회 Rex United 봄맞이 신입회원 모집
▶ 운동시간 / 장소 

 - 봄/여름/가을: 매주 일요일 저녁 8-10시 / 

한인타운부근 8인제 인조잔디(合川路3088号)

 - 겨울: 오전or낮시간으로 시간 조정 
▶ 운동비: 매회 1/n (약 80-100위안) 
▶ 가입문의: 박헌영(회장): 139-1778-7454 

                 김태환(감독): 193-0123-2494

                 카카오톡: jesslee49

재 상해화동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경기고등학교 

동문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동문 분들의 연

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90회 류건우 166-2112-17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1기 모집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제1기 <세계한

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을 모

집합니다.

본 과정은 전세계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

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

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

도자 과정 홈페이지’https://wk-alpup.snu.

ac.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한인탁구동호회 회원모집
탁구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 2003년 처음 

만들어진 저희 상탁동은 회원들의 애정과 사

랑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꾸준히 발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전 회원이 24시간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갖추고 회원간 서로 존중하

고 배려하는 운동문화 안에서 즐겁게 운동하

고 있습니다.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

저하지 마시고 상탁동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이용안내]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정기리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시 이벤

트 경기 및 지역 교류전 참가)
▶ 시설: 탁구대 5대, 최신 로봇 연습기 (1인 

연습 가능)
▶ 레슨반운영: 월~목요일 저녁/일요일 오전/

화목 오후(중국인 전문코치 2명)

[모임장소]

上海市闵行区虹井路185号红松大厦10楼物业

办公室旁边乒乓球馆

(롱바이신춘역 3번 출구 맞은편 홍송따사 10

층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복도통과 

후 계단으로 1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문의_위챗]
▶ 홍보부장: betterleestar
▶ 재무부장: ruby_park

상해대한노인회 회원 모집
타국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활기찬 생활을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상해 거주 만 65세 이상 한국인 남,녀
▶ 문의: 186-1677-3216, 188-1770-9730
▶ 주소: 홍췐루1000호 징팅다샤B동402-2호실

테니스]열정 넘치는 상해 TNTN 테니스클럽 회 원 모집 
상해 티엔티엔(甜天, TNTN) 테니스클럽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주 2회 이상 실내코 

트 모임으로 자외선, 악천후 등 날씨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운동이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약간명
▶ 정모시간

-매주 3~4회(평일 2~3회, 주말 1회)

-평일 저녁 8-10시

-주말 토요일 아침 9-12시 자세한 문의는 

총무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Wechat: jorkingboy 

전화번호: 131 6220 공육오구

대한민국 ROTC 상해화동지회 동문회 
▶ 회장: 30기 김태형 186-1682-6361 
▶ 사무총장: 40기 김기형 186-2112-2630

배드민턴(상해) 동호회에서 회원 모집
상해 일선 배드민턴 클럽(一线羽毛球俱乐部)

에서 조선족 회원을 모집합니다.

배드민턴!  좋은 운동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

을 만나 즐겁게 운동하고, 좋은 인연도 맺고, 

같이 발전할수 있는 동아리 입니다.  또한 일

선 클럽은 10여년간 꾸준히 가꾸어 건전하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상해에 계신 배드민

턴을 즐기시는 조선족분들의 많은 가입과 참

여를 기대하는바입니다. 초보자도 대 환영합

니다.
▶배드민턴 활동정보:

 매주 일요일 13:00~16:00 (3h)

 松江区北九亭玖熠运动馆(寅青路2号甲)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서슴치 마시고 언제

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박봉일(朴锋日) 150-0198-7311

              위쳇: 150-0198-7311

 

한인 배드민턴 클럽 SKBC 회원 모집 
20년 전통 상해 최대 한인 배드민턴 클럽 

▶ 연락처: 131-2064-5478(총무) 

  微信: seonglyoungkim

  이메일: sslyoung@naver.com 

재화동 서울선덕고 동문 
백운대 인수봉의 정기를 품고 이땅을 살아가 

는 상해 화동지역 선덕고 동문을 찾습니다.
▶ 연락처: 노우정(7회) 186-1620-2220 

              위챗 geto11 

상해(화동) 해운대 중·고등학교 동문회 
청소년 사춘기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고 스스 

로와의 싸움을 지혜롭게 이겨내 상하이에 진 

출한 동문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小黄 166-2167-8078

  위챗: drhwang; Emai: fupig@qq.com

광주숭일고 상하이 동문 
상해지역 숭일고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연락 

을 기다립니다.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 연락처: 186-0160-7770(총무)

 위챗 ID: seaunion2019

 이메일: hdkim@seaunion.biz 

재 상해화동 대구고등학교 동문회
상해 및 강소,절강 지역에 계신 대구고등학교 

동문 분들을 찾습니다.대고 동문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28기 186-168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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